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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령과 보직



곽병만 교수의 2010년 2월 은퇴 기념을 위한 지인들과 졸업생들의 모임에서



주요발령과보직

곽 교수는 1977.8.1. 한국과학원(KAIS)에 부임이래, 주요 보직으로 주임교수 5년, 

학부장 겸 기계기술연구소장 5년, 모바일하버사업단장(학장급)을 6년간 역임하였다. 

주요 발령 정보는 상기 KAIST ERP에서 보임



1976.7.에 곽 교수의 초임 임용계약이 되었으나, 미국에서 더 경험을 쌓기로 하고

KAIS에는 1년 후인 1977.8.1.에 부임하게 되었다.



1979.3.1. 곽 교수의 부교수 임명장1977.8.1. 곽 교수의 한국과학원(KAIS) 임명장

사원번호는 0094



한국과학원(KAIS) 초창기 기계공학과 교수로는

배순훈, 이중홍, 이정오, 이병호, 김문언 교수

이었으나, 곽 교수의 부임 전후에 배순훈 교수는

대우기전으로, 이중홍 교수는 경방기계로

이직하였다. 따라서 이병호 교수에 이어 일찍부터

학과 주임교수를 맡게 되었으며 1984.8.31.까지

5년 이상 봉사하게 되었다. 

후일에 배순훈 교수는 정보통신부 장관을, 

이중홍 교수는 ㈜경방 회장을, 이정오 교수는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하였다.

한국과학원 초창기에 교수가 없는 가운데, 

생산공학과, 항공공학과, 토목공학과, 

원자력공학과 등이 설치되면서, 곽 교수는 이들

학과의 인사심의위원장을 맡는 등 이들과 깊은

관련을 맺게 되었다.

1979.6.7. 곽 교수의 기계공학과 주임교수 발령



1983.3.1. 곽 교수의 교수 발령장



1971.2.16. 설립된 한국과학원(KAIS)이 1980.12.31.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되었으나, 1989.6.12.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별도 등기되고 1989.7.1. 

KAIST에서 KIST는 분리되었다. 

KAIST와 KIST의 통합 시기 동안 연구부와 학사부의

완전한 융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와 학사의

교차 겸임을 장려했다. 몇 분의 교수는 연구부 쪽 겸임

연구원으로 발령이 났고, 그 중에서 전자공학과의

은종관 교수, 기계공학과의 정명균 교수 그리고 곽

교수가 연구부 쪽에 각각 독자적인 연구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으며, 곽 교수는 기전공학연구부 소속

기계시스템연구실(MSL: Mechanical Systems 

Laboratory)을 설치하였다. 1989년 KIST가 분리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1983.3.1. 곽 교수의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KIST) 

기계시스템연구실장 발령



1991.3.28. 정기이사회에서 3개 학부(자연과학부, 공학부, 정보전자공학부)의 설치를
결정하였고, 공학부장에 곽 교수가 임명되었음



1991년 3월 28일 공학부 설치와 동시에
공학부장으로 임명됨

1990년 7월 16일 기계기술연구소
초대소장으로 임명됨



1991.5.22. 과기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곽 교수는 학부 발전에 대해서 학제간 활동의
활성화와 쫓아가는 학문이 아니라 선도하는 학문을 이루어야 함을 주창하고 있다.



부설 5개 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기계기술연구소, 

산업경영연구소, 응용과학연구소, 정보전자연구소)의

개소와 함께, 1990. 7. 16. 곽 교수가 기계기술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1991.3.28. 공학부장으로

임명되면서 명실공히 학사와 연구를 함께 보다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다. 1992.3.16. 

과기원신문의 인터뷰 “학부장에게 듣는다”에서 보듯이

곽 교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산학협력 체제구축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생들의 연구 참여를 통한

실사구시형의 공학교육을 포부로 밝혔다.



1990년대 공학부장을 지냈지만, 10년 후인 2000.9.1. 산업경영과 정보전자를 포함한 공학부장을 맡게

되었다. 이 시기에 서울 COEX에서 개최한 대통령이 참석한 See KAIST 2001의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최덕인 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는 곽 교수



모바일하버(Mobile Harbor)사업은 서남표 총장의 “KAIST가

유명해지려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문제, HRHR(High 

Risk High Return)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명제에 따라, 

야심 차게 추진한 두 과제 중 하나이다. 

곽 교수는 모바일하버사업단장(단과대 학장급)의 막중한

임무를 맡아 사업단 전체가 함께 사명을 가지고 밤낮없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개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서 총장의 큰 두 과제를 통하여 서남표 총장의 명제가 우리

공학도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리 원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모바일하버사업단장

2009.4.1. 모바일하버사업 추진과 동시에
곽 교수가 사업단장으로 임명됨



정년연장교수의 정책이 서남표 총장에 의하여 주창되어 실시되었으나 반대에 부딪히면서 그 활용이나 대우 면에서

애초에 생각한 의지와는 다르게 되었고, 결국 2010년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원 전체로 2010.3.1. 곽 교수를 포함하여 5명이 임명되었다.



곽 교수는 2010.3.1.부로 명예교수로 임명되었다. 

모바일하버사업단장으로 또는 센터장으로 2015.6.30. 까지 봉직하였다.



1990.8.28. 독일 Stuttgart에서 개최된 WCCM II에서 곽 교수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Edward J. Haug교수와 함께. 

곽 교수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멘토이다. 다른 중요한 멘토는 석사논문 지도교수인 서울대학교 이택식

교수와 박사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이끌어 준 U. of Iowa의 Kwan Rim 교수이다.



KAIST의 대내외 홍보와 산학연 활동, 그리고 학생을

위한 취업 정보 등을 목적으로 1992년부터 1994년까지

학부 주관으로 엑스포와 같은 전시행사를 해 왔다. 

2001년은 3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서울 COEX 

태평양관에서 2001.5.16~18 대대적으로 이 행사를 See 

KAIST 2001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곽

교수가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KAIST 23개 학과 및 연구센터, 16개 과학고, 79개

대기업 및 벤쳐기업들이 참여하였고,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100여명의 정관재계 인사들, 그리고 2만여명의

일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많은 언론 매체에서 이 행사를

기사화한 전무후무한 KAIST의 큰 홍보 행사 이었다.

곽 교수는 SEE KAIST ‘94 행사도 당시 공학부장으로

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See KAIST 행사추진위원장: 
SEE-KAIST’94와 See KAIST 2001

2000.11.16. See KAIST 2001의 추진간담회에서
진행될 행사의 계획이 토의 되었다.



See KAIST 2001 행사 직전 2001.5.9. 대전일보의 홍보 기사



서울 COEX 태평양관에서 2001.5.16~18 기간에 있은 See KAIST 2001 행사 오프닝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과 영부인. 우측에 최덕인 원장과 좌측에 행사 추진위원장 곽 교수.



SEE-KAIST’94의 행사도 1994.4.22~23. 기간 곽 교수가 행사위원장을 맡아 본원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심상철 원장을 위시한 내외 귀빈과 곽병만 행사위원장(가운데) 등의 테이프커팅행사



곽 교수는 재량권을 가진 미국형 학과장(Department 

Head) 개념의 학과장을 두겠다는 서남표 총장의 방침에

따라 기계공학과 학과장 Search Committee 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짧은 기간이고 우리나라의 환경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절차를 정하고 이에 따라 일한

과정과 결과를 2008.5.15. 보고서로 남겼다. 



곽 교수는 1981.8부터 1982. 7까지 1년간 연가를 미국 Rochester, Minnesota에 있는 Mayo Clinic 

and Mayo Medical School의 정형외과에서 연구위원으로서 생체역학을 연구하였다. 두 번째 연가는

U. of Iowa의 의공학과로 1987.8부터 1988.8까지 방문했으며, 세 번째는 U. of Colorado at 

Boulder의 Center for Aerospace Structures에서 2003.8부터 2003.12까지, U. of Florida의

기계항공학과에서 2003.12부터 2004.2까지 하였다.

3회의연구연가



Mayo Clinic and Mayo Medical School의 Biomechanics Laboratory의 직원과 정형외과 관련 의사들과

함께 곽 교수 부부. 가운데 Edmund Y. S. Chao 교수가 소장이다. 

Chao 교수는 추후 Johns Hopkins U.의 정형외과로 이동했다.



곽 교수는 초창기 한국과학재단

연구개발심의위원으로 1985~87, 89~92년 등

5개년을 봉사하였고, 1984년부터 여러 해

원자력안전심의회 위원, 1999.4부터

2002.4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초대 민간인 이사, 

2005.10부터 2008.10까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최고 기구의 하나인

공공기술연구회 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총무처와 과학기술처 등 주요 정부 부서의

정책 자문 등으로 봉사하였다.

주요대외봉사활동



1999년부터 3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이사를 역임함

과학기술부 소속 출연연구소 감사협의회 행사가

2006.11.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있었다. 

곽 교수는 공공기술연구회 감사(2005.10~2008.10.)로서

참석하였다.



2. 산학협력 추진



기계기술연구소는 1990.7.16. 우리 원에 개소 된 5개 연구소 중 하나이다. 곽 교수는 초대 소장을 맡으면서, 

일천했던 산업체의 기술과 부족했던 인력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공학교육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산업체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제 구축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아래 FA저널

인터뷰 참고).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기계기술연구소 산하에 산학협의체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아이디어 구상, 설문조사, 회원 모집 등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기계시스템설계(삼성항공, 삼성중공업, 

진영전기, 현대자동차), 소음 및 진동제어(현대정공,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생산기술(현대정공, 

삼성항공, 삼성중공업) 등 3개 전문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다수 기업 체제로의 협력의 어려움 등으로

뜻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노력의 방향을 바꾸기로 하여, 다수 업체 보다는 단일 업체와 KAIST의 보다

장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교수들을 독려하였다. 

그 결과 Smarveh연구실(1994 곽병만, 현대자동차)을 시작으로 하여 Innotech연구실(1994 이상용, 

현대중공업), SHI-KAIST 협의회(1995 최도형,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KAIST NVH(1995 이종원, 

대우중공업), Mechtro(1995, LG전자), CCED(1997 곽병만, 삼성종합기술원) 등이 설치되었고 대대적으로

개소식을 하는 등 본격적인 산학협력 시기를 맞게 하였다. 그 후 환경이 바뀌면서 오래 존속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으나, 현재도 SHI-KAIST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삼성중공업은 이를 통하여 크게 만족을 표시함으로

SHI-KAIST협의회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산학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다.

산학협력체제구축 1



FA저널 1993 No.51, 7/25~8/10

곽 교수는 1993.7월 FA(Factory Automation)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장 중심의 응용능력 교육과

산학협의체 구성 포부를 한 번 더 밝히고 있다.



대전매일신문에서 곽 교수의 산학협력

구상과 노력에 대한 1992.3.6. 기사



곽 교수의 개별 기업과의 산학협력 추진의 첫 번째로 Smarveh 연구실이 개소 되었다. 

1992.2.29. 현판식에서 천성순 원장, 이충구 현대자동차 부사장과 곽 교수의 모습



1994.3.10. 두 번째 산학연구센터인 Innotech 연구실의 개소식 직후

천성순 원장과 현대중공업 민계식 사장. 이상용 교수가 담당이다.



세 번째 산학연구센터인 삼성중공업과의 SHI-KAIST협의회의 설치는

담당 최도형 교수의 공헌이 크며, 그의 사업 설명이 1995.3.6.에 있었다.



세 번째 산학연구센터인 SHI-KAIST협의회는 1995.3.2. 설치되었다.  

SHI-KAIST협의회 설립 당시의 삼성중공업 이경원 사장(가운데)과 담당 조광제 상무(앞줄 우측에서 세 번째), 

그리고 KAIST 측 담당 최도형 교수(둘째 줄 좌측에서 두 번째)가 보인다. 

이 협의회의 사업은 기계공학과에 국한하지 않고, 원을 대상으로 하는 삼성중공업과의 협력이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가장 오랜 기간, 가장 성공적인 산학협력의 모델이 되고 있다. 



SHI-KAIST 협의회는 매년 조인식과 친교의 모임을 한다. 

2010.11.12. 제 16차 운영회의에서 박중흠 사장과의 운영위원회의 모습. 

초기 설립 당시 이경원 사장, 그리고 이기호 사장, 박중흠 사장, 남준우 사장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5.10. SHI-KAIST 협의회 협약 25주년을 맞아 곽 교수가 삼성중공업 사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여 받았다. 이와 같은 장기간 세대를 바꿔 가면서 이어지는 산학협력의 성공은

기업과 대학의 많은 이들의 진심과 노력 덕분으로, 곽 교수는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



1995.5.10. 네 번째 산학연구센터인 대우중공업-KAIST NVH 연구실의 개소식에서

심상철 원장과 다수의 학과 교수들. 이종원 담당 교수가 앞줄에 보인다. 



곽 교수는 동시공학설계연구센터(CCED)를 설치하고 그 소장을 1996.1.15.부터 2004.12.27.까지 하였으며, 

그 기간에 삼성종합기술원과의 협력, 미국 CCAD(Center for Computer-aided Design)와의 협력 등이

있었고, 한국과학재단 지정연구실(NRL)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1997.6.13. 제 1차년도 연구개발 최종 발표회 후 사진. 앞줄에 삼성종합기술원의

예광해 상무, U. of Iowa의 CCAD의 Kyung Kook Choi 교수가 보인다.



IAB(산학자문위원회)는 1993년 곽 교수가 구성하고자

노력했던 산학협의체의 구상에 포함되었던 사항으로, 그

당시 실현되지 못했으나, 곽 교수가 학부의 산학위원장으로

다시 맡아 추진하게 되어 2006년에 와서야 IAB가

설립되었고, 현재 기계공학부를 평가/자문하는 중요

기구가 되었다. 

산학협력체제구축 2

IAB 창립총회 2006.7.7. 



2008.6.1~3. IAB의 EAC 미팅.  

곽 교수 우측은 송지오 IAB의장이고, 그 좌측은 한홍택

UCLA 교수, KIST 원장(2009~2010)을 역임함.

IAB 이사회 2007.2.12.

IAB 의장은 송지오 삼성전자 부사장이 선임되었고, 

산학위원장은 자동적으로 IAB 부의장임.



IAB 이사회, 2009.1.16.

IAB 정기총회, 2007.11.23. 서울 힐튼호텔



곽 교수가 유치한 삼성석좌교수기금(동시공학연구석좌기금)은 KAIST 최초의 특정기금이다. 특정석좌기금은

개인의 노력으로 외부로부터 유치된 기금으로서, 기관 대 기관으로 지원된 출연에 의한 기금, 예를 들어 한전기금, 

KT기금, 포스코기금 등의 일반 석좌기금이나, KAIST 자체 기금에 의한 KAIST 지정석좌기금과는 다르다.

곽 교수의 개인적 노력에 의하여, 삼성석좌교수기금이 삼성종합기술원과 합의한 공동연구개발협정서 제5조에

명시되었다. 석좌기금으로 1996.10.5.과 1997.9.2. 두 번에 걸쳐 각 5억원씩 입금되어 최초 원본이 10억원이었다. 

제 5 조: 석좌 교수 임용

1. “을”은 동시공학설계 연구 센터의 설립 취지에 따라 “동시공학설계센터 석좌교수”를 임명하고 연구활동비를 지원한다.

2. 동시공학설계연구센터 석좌교수는 동시공학설계연구센터 참여 교수 중에서 “갑”이 추천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추천한 자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를 우선 선임토록 한다.

특정석좌기금의 확보는 우리 원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외부 유치자금인데, 삼성석좌기금 이후에 몇몇 특정

기금이 유치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미미하다고 생각된다. 원에서는 특정석좌기금 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정기금 석좌교수는 정년 후 5년까지 임명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곽 교수는 특정석좌기금이 우리 원에

영구히 남는 자산인 만큼, 이러한 기금을 유치해온 석좌교수는 종신으로 하여, 기금을 유치해 오는 데 보다 큰

매력이 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특정석좌교수기금의 KAIST 최초확보



1996.5.30. 삼성종합기술원과 공동연구개발협정이

체결되었다. 석좌교수기금으로 10억원(1차 96.10.5일

5억원, 2차 97.9.2일 5억원)이 입금됨. 석좌교수는

과실금으로 운영되며, 그중 일부는 원본에 전입된다.



곽 교수는 협정 5조에 따라 삼성종합기술원의 추천을

받아, 원에서 1996.12.24.에 심의하고 삼성석좌교수로

1997년에 임명되었다.



특정석좌기금은 개인적 노력으로 확보된 기금을 말하며, 삼성석좌기금이 우리 원에서

첫 번째 특정기금이다. 2005.3.31. 특정기금 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년 후 5년까지

임용 연장이 되도록 하였으나, 기금 유치자는 종신으로 임용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곽 교수는 산업체와의 밀접한 관계를 위하여

자문을 하기도 하였다 . 대표적인 예로서

삼성항공과의 자문 계약은 1989년을 시작으로

하여 1996년까지 진행되었다.

산학협동을위한자문활동



1988.6월에는 미국에 연가 중에 미국 Columbus, Ohio에 있는 Battelle 

Memorial Institute에서 자문하면서 연구소를 시찰하기도 하였다. 



곽 교수는 KIST와 통합당시 기계시스템연구실장으로 “MECA 

(Mechanical Engineering Computer Application)”의

UNDP Project Director(1982~87)를 맡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CAD/CAM의 국내전파와

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었다. 해외 전문가로 독일의 관련회사

대표인 Dr. Sorensen(왼쪽)과 Clarkson U.의 Kenneth 

Willmert 교수(오른쪽 사진 중앙), Ohio State U. 의

CAD/CAM 실험실 Gary L. Kinzel 교수 등 다수가 참여하여

시리즈 강좌 등을 실시하였고, 이규봉, 김명식 연구원 등이

NASTRAN 개발회사 등에서 연수를 받았다. 그 당시 최신의

CAD가 가능한 컴퓨터(PERQ II)를 지원 받았으며, 하부

사진에서 곽 교수가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UNDP Project Director(82~87)



곽 교수는 2015년 은퇴 후에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석학과의만남 프로그램, 청소년과학영재사사

프로그램은 물론 대전시에서 하는 고경력과학기술인 프로그램이나, 우리 원의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스타트업기업 자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곽 교수는 직접 국내 특허를 위한 명세서 작성과 특허

출원과 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명세서 작성과 특허 출원을 직접 해 온 경험을 살려 특허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학생의 멘토를 하기도 하였다. 

은퇴후활동

2017.5.31. 청주신흥고등학교에서 곽 교수의 강연 모습



3. 상훈과 영예



곽 교수는 개원기념일에 시상하는 연구개발상을

1989년과 1990년에 받았으며 1990 년에는

과 학 기 술 처 의 연 구 개 발 상 을 수 상 하 였 고 ,

1996년에는 개원 25주년 연구개발특별공로상을,

1997년에는 KAIST 연구대상을 수상하였다.

실적에 의하여 선정되는 상 들로서, 그 당시

탁월한 연구 활동상을 볼 수 있다.

1997.2.14. KAIST 연구대상 수상



1996.3.13. KAIST 개원 25주년 연구개발특별공로상 수상



1990.12.27. 과학기술처로부터 연구의 창의성을 인정받아 연구개발상 수상



대한기계학회에서 2017.12.15. JMST 30주년 기념 최다논문인용상 수상



2005.4.7. 매 2년마다 시상하는

한국공학상(기계재료분야) 수상

◀

▼ 2005.4.7. 한국공학상 수상 후 곽 교수 부부



1992.4.21. 과학의 날에 수상한

국민훈장 석류장

수여 받은 훈장에 포함된 소수와

약장과 금장

훈장을 단 곽 교수의 모습



1991.9.9.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1980.11. 대한기계학회 총회에서 대한기계학회 학술상

수상자 선정에 대한 한국일보의 1980.11.26. 기사



2011.11.22.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 학술상 수상



2017.1.18. 한국최적설계학회 Queen Dido 학술상 수상



2011.6. SDPS(Society for Design and Process Science)로부터

“Excellence in Innovative Design”상 수상



GE(General Electric)에서 주관하는 세계적으로 회사나 개인이 참여하는 Aviation 

Assemblies Innovation Challenge 경진대회에서 곽 교수는 우승자로 선정되어

2018.10.31. 현금 10,000 USD를 수상



삼성전자에서 시행하는 휴먼테크논문대상에서 곽

교수의 학생들이 두 개의 은상과 하나의 장려상을

수상하여 학생 논문의 우수성을 과시하였다.

은상은 김일용 학생(2001)과 장인권 학생(2003)이고,

장려상은 이상훈 학생(2006)이다.



2014.5.26~30.에 Harvard Medical School의 Conference 

Center에서 개최된 IJAS Conference에서 우수연구발표상 수상



2007.3.14. 곽 교수는 학과 동료들이 인정하는

특별한 상을 받고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2008.2.16. KAIST에서 받은 앞만 보고 달려온

30년을 생각하게 하는 표창장이다.



내국인으로는 첫번째로 1994년 5월에

ASME(미국기계학회)의 Fellow로 선정됨

(참고: asme.org에서 “List of all ASME Fellows”) 

ASME의 전통에 따라 Fellow 선임장 전달식은

ASME 지부나 지역 행사 시 하는데, 1994년도에

박광춘 교수가 명찰과 함께 전달하였다.



2010.3.15. 곽 교수는 울산대학교에서 전 분야 국내외 권위자

20인의 Fellow Professor의 한 명으로 초빙 되었다.



곽 교수는 일찍이 1984년판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선정된 바 있다.



곽 교수는 김익달 선사께서 6·25 전쟁 중에 설립한 학원장학재단(나중에 학원밀알장학재단)의 “자랑스러운

밀알인”상을 받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곽교수는 5회 장학생으로 중3 때 선발되었고, 대학 졸업시까지 많은 어려운

시기에도 수혜를 받았다. 많은 학자, 법조인, 국회의원, 장관, 총장, 기업인, 예술가 등이 장학생이었다.



4. 대외 학술활동



2001.1.1. 제 45대 대한기계학회 회장 취임. 당시 임원 명단을 보이고 있다. 



2001년도 신임 대한기계학회장 취임 관련

대전일보와의 2000.11.8. 인터뷰. 회원들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학회에서

처음으로 연구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지원하였다. 



2001.12.31. 이임 후 대한기계학회 사무실에 걸린

제 45대 학회장 곽병만 교수의 초상화



곽 교수는 1996년에 있은 중국기계학회(CMES) 6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기계학회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천안문 광장에 있음)에 있는 상무위원 부수상 조자양(자오쯔양)의

접견실 입장 전에 부수상(가운데) 부부와 함께 각국에서 온 대표들과 사진 촬영. 

곽 교수는 셋째 줄 오른쪽에서 5번째이다.



상하이에서 개최된 중국기계학회(CMES) 주관 제 6차 세계기계학회연합회의(2000.11.20~22, 

ICOMES(International Congress of Mechanical Engineering Societies))에

대한기계학회의 대표로 참석하고 각국 학회 인사들과 촬영한 사진



ASME Korea Section이 1997년 6월 승인되었고, 곽 교수가 Korea Section의 초대 회장을 맡았다. 

ASME International 이사회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을 묶어 Region XIII으로 1997.6.11. 

승인하였다. ASME Korea Section은 Region XIII하에 Asia Pacific Rim SROB(Subregional

Operating Board)의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곽 교수는 1997년 초창기부터 싱가포르, 홍콩, 동경의

순으로 열린 SROB 회의에 참석하였다. 2001.5.25.에는 서울대학교에서 SROB 회의가 열렸다.



대한기계학회에서는 설계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설계기술 진흥위원회를 만들고, 곽

교수가 위원장을 맡기로 하여 산업체와 대학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설계기술진흥방안을

만들었다.  곽 교수는 2004.12.8. 기계의날에 “DT 진흥방안”의 정책 발표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정부에 “설계기술진흥재단”을 만들 것을 건의하였다.

2005년1월에 발간한 최종 보고서 표지와 2004.12.8. 기계의날에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곽 교수



곽 교수는 1996.11.1~2. 인하대학교에서 대한기계학회

50주년 기념행사로 개최한 국제학술행사의 대회장으로서, 

그 전까지 와는 크게 확장된 규모로 학술대회와 튜토리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1996.11.1~2.에 인천에서 열린 대한기계학회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의 연회에서 인사하는 곽 교수

▲



곽 교수는 ISSMO(International Society 

for Structural and Multidisciplinary 

Optimization, 국제최적설계학회)의

2003.5.22. 총회에서 4년 임기의 8인

집행위원에 선출되었다. 특히 30명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한 곽 교수는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사무총장은 차기 4년간도 당연직 집행위원이

되어 2011년까지 8년간 봉사하였다. 



곽 교수는 2007.5.21~25. 서울 COEX에서 WCSMO-7을 학술대회장으로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WCSMO는 ISSMO에서 주관하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최적설계학술대회이다.

ME 기계동문회 소식 제 30호, 2007.8.22.



서울 COEX에서 2007년 5월 열린 WCSMO-7에서 ISSMO 집행위원 등과 함께. 중앙에 ISSMO회장 Martin 

Bendsoe DTU 교수, 그 좌측으로 George Rozvany 창설자, N Olhoff Aalborg대 교수, P Hajela RPI 교수, 

KK Choi 아이오와대 교수, Hiroshi Yamakawa 와세다대 교수, 우측으로 C Cinquini Pavia 대 교수, K Maute

콜로라도대 교수, A Diaz 미시건주립대 교수, Gengdong Cheng 대련공대 교수, 곽 교수와 최동훈 한양대 교수.



곽 교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1994.11.22. 창립 정회원으로 선임되었고, 

1995.12.27. 종신회원으로 선임되었다.



곽 교수는 1995. 5.에 한국공학원(추후 한국공학한림원으로 명칭 바뀜)의 창립 정회원으로

선정되었고 1996. 6. 19. 총회에서 인증되었다. 2011. 3. 8. 명예회원으로 선임되었다.



2000년 7월 금강산 방문 기념사진. 둘째 줄 좌측 6번째에 곽 교수 부부가 보인다.



2017 한국공학한림원 기계분과위원회 송년 모임에서 기계 분야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곽 교수는 앞줄 우측에서 다섯 번째



한중일의 대표 학자인 곽병만 교수, Gengdong

Cheng 교수(중국 대련공대, 후일에 총장), 

Koetsu Yamazaki 교수(일본 Kanazawa 

University, 후일에 총장)가 각국 대표로 구조

및 기계시스템의 최적화의 공동심포지움을

열기로 합의하고 그 이름을 CJK-OSM(China-

Japan-Korea Joint Symposium on 

Optimization of Structural and 

Mechanical Systems)으로 하여, 2년마다

열리는 WCSMO (세계최적설계 학술대회)와

엇갈려 열기로 함. 제 1차 대회는

1999.10.31~11.4. 중국 시안에서 열렸음. 그 후

한국 일본 중국의 순서로 열게 됨. 이

학술대회는 매우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한중일 뿐만 아니라 그 외 나라에서도 참석이

늘고 있다. CJK-OSM 이전에는 한일

공동세미나(1992)와 일중 공동심포지움(1994, 

1995)이 있었다. 

제 1회 CJK-OSM 심포지움이 1999.10.31~11.4. 중국 시안에서

열림. 앞줄에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대표인 Gengdong Cheng, 

Koetsu Yamazaki 그리고 곽병만 교수

CJK-OSM의발족과한국대표



1999.10.31. 제 1회 CJK-OSM 심포지움에서 인사말을 하는 곽 교수



1990.9.24~28. 일본 신슈대학교의 BEM(Boundary Element Method) 분야 선구자의 하나인

Masataka Tanaka 교수(중앙의 곽 교수에서 우측으로 두 번째)와 곽병만 교수가 공동 의장으로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한 제 12회 국제 BEM 학술대회 참석자 모습. 

BEM 분야 세계 전문가들이 거의 다 참가하였으며, 특히 잘 알려진 Southampton 대학의 C. A. 

Brebbia 교수가 Tanaka 교수의 우측 옆에 보인다. 프로시딩은 Elsevier에서 발간되었다.



제 2회 CJK-OSM은 한국 주관으로 2002.11.4~8. 부산 패러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곽 교수가 학술대회장으로, 윤성기 교수가 총무로 수고하였다.



2004.10.30.~11.2. 제 3회 CJK-OSM이

일본 주관(Koetsu Yamazaki 교수)으로 카나자와에서 개최되었다. 

곽 교수는 공동 의장이었다. 



2004.10.31. 제 3회 CJK-OSM의 연회에서 곽 교수의 인사말



제 5회 CJK-OSM은 2008.6.16~19. 곽병만 교수가 학술대회장으로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제 4회 대회는 2006년 중국 곤명에서 개최되었다. 

제 6회 대회는 2010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렸으며, 곽 교수는 기조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Opening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곽 교수

곽 교수의 주관으로 1993.11.1-5. PCCE‘93(Pan pacific Conference on Computational Engineering)의

학술대회를 조직하고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성황리에 개최함. 프로시딩은 Elsevier에서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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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 개최된 PCCE’93의 프로시딩이 Elsevier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1984.6.18. 곽 교수는 홍릉캠퍼스에서 KOSEF 지원으로 KSMBE(한국의용생체공학회)가 주최하는

제 1차 정형외과및생체역학 태평양연안학술대회 총무를 맡아 성공리에 학술대회를 조직하였다.



곽 교수는 국내외에서 90여 회의 기조연설이나 각종 초정강연을 하였다.  

또한 곽 교수의 전공인 최적설계와 경계요소법 등에 대한 다수의 Book Chapter를 저술하였다. 

2008.9.10. AIAA(미국항공우주학회)와 ISSMO(국제최적설계학회) 공동 주최한 제 12차 MA&O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동양인 최초 기조 연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조강연등 90여회



2010년 1월 UAE(아랍에미레이트)의 고등교육장관 주관 국제고등교육전시회에서

곽 교수가 초청연사로 발표하였다.



2011.6.12~16. 제주에서 있은 SDPS(설계및공정과학학회)에서 기조연사로 발표했다.



2013.6.25~29.곽 교수는 Honolulu, Hawaii에서 개최된 ISGMA(International Symposium on 

Green Manufacturing and Applications)에서 Keynote Speech를 하였다. 



곽 교수는 2018.11.1. 경주 HICO에서 개최된 항공시스템공학회에서 주최하는

AJSAE(항공공학 아시아공동심포지움)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2013.4.28.~5.2. 곽 교수는 Toronto에서 개최된 CASI 60th Aeronautics Conference & 

AGM에서 Keynote Lecture를 하였다.



1987.7.7. 독일 Baden-Baden에서 열린 XVI Finite 

Element Conference’87의 Lecturer로 선정되어

유한요소법 관련 석학들과 함께 초청강의를 하였다.



중국 DUT(Dalian University of Technology) 초청 강연시리즈로서 2010.10.16~11.30. 기간 동안

“Advanced Topics of Optimal Design Formulations”의 제목으로 12강좌를 실시했다.



곽 교수는 2012.8.28. Cornell University 

기계항공학부에서 세미나를 하였다.



곽 교수는 2010.3.2. 미국 UCLA 기계항공공학부 MAE 연구세미나 시리즈에서 강연하였다.



2011.4.29. Technical U. of Denmark에서 Applied Mathematics and Mechanics 세미나 강연하였다.



2011.4.29.~ 5.2. Technical U. of 

Denmark를 공식 방문하고 학장, 교무처장

등 면담. 

세계 1위 해상물류 회사인 Maersk 본부를

방문하고 부사장 면담.



1997.9.30. 싱가포르의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기계생산공학부 방문 협력 협의



1994.8.8. 일본 신슈대학 공학부 초청 강연



국내에서도 곽 교수는 1991.7.11. 한국과학재단 제 41회

학연산연구교류프로그램 연사로 강연; 1991.6.14. 

부산대학교 기계기술연구소 메카트로닉스 세미나에서 강연; 

2001.6.22. 부경대학교 주관 “21세기 기계공학의 비전과

기계공학교육을 위한 공동심포지움”에서 강연; 2000.10.4~7. 

경상남도 주관 ISIM2000 (International Symposium on 

Mechatronics and Intelligent Mechanical System for 

21 Century)에서의 초청 강연; 특허청 주관의 지방순회

세미나에서 1987.4.8~9. 창원(기계공단과 기아기공)과

울산(현대자동차)에서 “기계엔지니어링 기법” 등을 강연; 

1994.6.28. 금성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제품기술과

엔지니어링”을 강연; 2010.11.23. 울산과기대 강연; 

2011.3.31.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창의설계교육 국제심포지움

특별강연회에서 “KAIST 창의설계교육”의 특별강연; 

1989.5.10.~11. 한양대학교 개교50주년 국제 학술

심포지움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그 외에도 울산대학교

(2010.5.25.), 충남대학교(2011.5.26.), 창원대학교

(2012.11.29.), KAIST 해양공학과(OSE, 2014.11.13.) 등

다수의 대학에서 전문가 초청 강연을 하였다.

KAIST 해양공학과(OSE, 2014.11.13.) 강연 제목

국내주요기조강연과초청강연



곽 교수는 1989년 5월에 공학설계연구회를 창립하고 (좌측 하단의 사진) 공학도들의 기술 교류와 친목을

위한 심포지움 겸 초청강연회를 2007년까지 개최하였다. 초기에는 과학원 졸업생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곧 외부로부터의 연사 등이 참여하도록 공개되었으며, 많게는 100여명이 참석하기도 하였다.



2004.7.1. 곽 교수 주관 공개 워크샵의 참석자들과 함께



5. 연구 중에서



모바일하버사업은 서남표 총장의 “KAIST가 유명해지려면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문제, HRHR(High Risk High 
Return)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명제에 따라 야심 차게 추진한 두 과제 중 하나이다. 곽 교수는
모바일하버사업단장(단과대학장급)의 막중한 임무를 맡아 사업단 전체가 함께 사명을 가지고 밤낮없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개발의 임무를 잘 수행하였다. 서 총장의 큰 두 과제를 통하여 위에 언급한 서남표 총장의
명제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이 두 과제는 큰 호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 자원의 균등 배분의 의견을 견지하는 일부 정치권에서의
반발 등으로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다. 지연되고 단축된 연구 기간( 2009. 5.1~12.31., 교육부 250억원)으로 연구가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곽 교수 등은 먼저 조직 구상과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하여 일간지 광고 등 다방면으로 경험 있는
전문가를 모집하면서 실로 단기간에 새로운 개념에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어려운 여정을 시작하였다. 
모바일하버는 해상물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는, 지금까지 없던 물류시스템으로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어려운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다. 

첫 기간에는 모바일하버라는 새로운 개념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개념설계, 실험실 타당성 검토, 수조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가 수행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경제적 타당성 등이 검토되었다. 정말 짧은 시간인 수 개월밖에 안 된 2009년
8월에 개발된 원천기술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Open House를 개최하였다. 수백 명에 달하는 일반인과 전문가들, 
외국의 대사들, 미국 해군연구청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신문과 방송 등 국내외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2차 연도 사업(2010.5.1.~ 2011.4.30., 지경부 79.5억원)은 해상프로토타이프로 개발된 원천기술의 타당성을
보이는 것이다. 해상 데모는 2011.6.29.과 2011.7.7. 부산 광안대교 근처 해상에서 이루어졌다. 컨테이너선과
모바일하버는 두 대의 바지선으로 대체하고, 모바일하버의 두 가지 주요 시스템인 안정화크레인과 자동도킹시스템이
설치되었고, 2회에 걸쳐 데모가 이루어졌다. 주요 관심 지역의 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인사와 전문가들이 1차
데모에 160여명, 2차에 100여명이 참관하였다. 수많은 언론의 취재가 있어 국내외로부터의 큰 관심을 볼 수 있었다.
모바일하버의 적용에 관심 있는 지역들이 있고 선행 협정 등으로 이어졌으나, 거쳐야 할 후속 실용화개발과제가
성사되지 못하면서 실제 시스템의 배치로까지는 가지 못한 것이 아쉽다. 국내의 산업체 프로젝트로 또는 미국
해군연구청과 일부 기술 관련 프로젝트로 이어진 바 있으나 개발된 주 원천기술의 실용화는 먼 길로 남아 있다.       
해상시연 비데오는 유튜브 등에서도 볼 수 있으며, 개발된 주요 핵심 원천기술 요약서는 별도 자료에서 볼 수 있다.

사업단장으로서 이 과제를 만들고 끝없는 독려와 대내외적인 추진력으로 이끌어 준 서남표 총장과 이 과제에
참여한 여러 교수 특히 김수현, 김경수, 장인권, 한순흥 교수 등과 김용인 실장 등, 그리고 24시간 밤낮없이 임무
완성을 위하여 애쓴 연구원 여러분, 프로토타입 제작에 참여한 다수의 훌륭한 기업들에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모바일하버사업(Mobile Harbor Project)



서남표 총장의 포부를 2009년 “Mobile Harbor”의

인사말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다.



2009.8.13. 모바일하버사업 Open House 참관자 접수 모습



2009.8.13. 안정화 크레인의 실험실 모델을 통하여 곽 교수가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2009.8.13. 곽 교수는 안정화크레인에 적용할 원리의 하나로서 ZMC(Zero Moment 

Crane, 특허 곽병만)의 원리를 구현해 보이는 흔들리지 않는 의자를 설명하고 있다.



2009.12 수조에서 축소(1/25) 모델로 안정화크레인과 자동 도킹시스템의 시연을 보였다.



2009.8.13.~14. 모바일하버 Open House 관련 일간지 기사(2009.8.14 충청신문, 경제5면)



모바일하버사업에 대한 2009.9.13. 

The KAIST Herald의 전반적인 설명 기사



모바일하버의 제품라인을 보이고 있다. A-Type와 B-Type가 있으며, 수요 지역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모바일하버사업의 개발 대상은 A1-250으로 250 TEU 급이다.



2009.7.21. Puerto Rico 주지사(중앙)와 폰세 시장과의 회의 모습. 

파나마운하 확장공사가 끝나면서 폰세항을 남북 아메리카 동해안의 물류 거점화 관련

모바일하버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Letter of Intent를 서명했다.



2010.8.2. 미국 해군연구청(ONR)의 RADM Nevin P. Carr 청장과 일행의 Mobile Harbor 방문



모바일하버 제 2차 연도 과제는 지경부의

과제(2010.5.1~2011.4.30., 79.5억원)로

결정되었다. 

주요 결과는 부산 광안대교 근처 부산

바다에서 2차(2011.6.29.과 2011.7.7.)에

걸쳐서 프로토타입의 해상시연으로 보였다. 

국내외의 관심을 가진 정관계 및 산업계

인사들의 참석과 국내외의 30건이 넘는

메스컴의 보도와, 시연 후에 이어진 ONR, 

브라질, UAE, 미국 등의 관련 기관과의 협력

논의 등이 이어졌다. 

모바일하버는 StartupSmart of 

Australia에서 “2011년 10대 스타트업

아이디어”에서 두 번째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1. 6. 30 동아일보(종합 B02면)



2011.7.7. 부산 광안대교 근처 해상에서의 준비된 2차 시연 모습과 곽 교수가 미해군 연구청

(ONR: Office of Naval Research of USA) 전문가들에게 배에 오르기 전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

• 해상시연비디오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WUM-F4hFilA

https://www.youtube.com/watch?v=WUM-F4hFilA


곽병만 교수는 그 당시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초저온 액체 CO2를 이용한 각초

팽화장치의 개발” (KT&G, 58억원, 1994-96) 과제를 맡아 현장에 설치 운영하게 하였다. 

이 과제는 프레온으로 작동되는 팽화공정에서, 프레온이 오존층 파괴 관련 규제 물질로 지정되고 2010년부터

시행될 사용금지에 대비하여, 새로운 공정 개발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에, 액체 CO2를 사용하는 신공정개발과

엔지니어링을 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참여 교수 7명, 참여 기업 40여 개로 협동하였다.

이 과제의 시작과 함께 고안한 신공정의 특허기술(“기공물질을 팽화시키는 방법 및 장치,” 특허 제 120960호, 

1997.8.23., 곽병만 등)을 중심으로, 핵심 장치인 개폐식 초저온 압력 침적조(Impregnator), 중앙집중제어, 

자동화 등 다양한 기술의 종합화로 독창적 친환경 시스템을 구현하여, KT&G의 신탄진 창에 설치하였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기술을 과시하였다. 또한, 그때까지 유례없는 학계에서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로 구현한

종합적 엔지니어링 시스템 개발의 쾌거이다. 이 과제가 끝난 후에 KT&G는 개발된 기술로 원주 창에, 그리고

이어서 영주 창에 같은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그 당시 유사한 장치는 세계적으로 하나의 회사에서

개발한 상태이었으며, 1기 도입이 미화 1000만불 이었으므로 이 과제의 개발로 3000만불 상당의 외화 수입 대체

효과를 얻은 사례이다. 이 당시는 우리나라 외화 사정이 극히 어려울 때였다.

곽 교수는 현장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실사구시형의 공학교육을 주창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학부장(91~94)으로서 산학협력체제 구축에 전심을 쏟은 바 있으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 과제를 맡기로

과감히 결정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 과제는 그 당시 학계에서 산학협력으로 수행한 단일 과제로는 유례가

없는 복합대형과제였다.

이 결과는 1996. 8.28(수), KBS1뉴스광장에 방영되었다. 또한, 한국일보(94.2.2), 한국경제신문, 대전일보, 

한겨레신문 등 일간지와 과기원신문(94.1.12), 연구단지소식, 과학신문 등에 크게 보도되었다.

각초팽화설비개발



프레온이 오존 파괴 관련 규제 물질로 지정되면서 곽 교수가 추진하는 새로운 제조공정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경제신문의 1994.1.8. 기사



1996.3.28. 곽 교수 팀에 의하여 개발된 팽화설비의 중앙관리실과 침적조의 전경



1994년 팽화설비개발사업과 관련한 제작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실사 팀의 현장 방문.

곽윤근, 김상수, 김수현, 이병채 교수 등과 박영환 박사(좌측 끝, 후일에 동양대 부총장) 등이 참여함



곽 교수는 최적설계기술을 바탕으로 21세기형의

제조 산업의 기반이 될 동시공학설계를 제창하고, 

1996.1.15. 동시공학설계연구센터(CCED, 

Center for Concurrent Engineering 

Design)를 설립하였다. 또한 이 분야 소프트웨어

전문가 그룹이 있는 미국 아이오와대학의

CCAD(Center for Computer Aided Design)와

삼성종합기술원과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1999년에 국가지정연구실(NRL)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CCED(Center for Concurrent Engineering Design, 동시공학설계연구센터)



1996.6.14. CCED 개소식에는

특별히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총장 Mary Sue Coleman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CCED 개소식에서 센터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센터 소장 곽 교수의 과기원신문 1996.7.3. 기사



CCED 개소식에 참석한 윤덕용 총장, U of Iowa의 Coleman 총장, 김기형 이사장 등

국내외 내빈과 교수들, 1996.6.14.



1996.6.14. CCED 개소식에 참석한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총장 Mary Sue Coleman과 윤덕용

원장. Coleman 총장은 후에 U. of Michigan 총장을 역임하였고, 미국 대학연합회(AAU)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Time지에서 미국 10대 총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996.9.16. CCED(KAIST)와 CCAD(U. of Iowa)의 협력 협약

윤덕용 원장과 U. of Iowa 재무담당관이 서명하였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 연구 활동이 거의 없던 1970년대

정부의 독일과의 공동연구 계획에 참가하여 독일 TU 

Braunschweig의 용접연구소(Ruge 소장)와

1979.9.1.부터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DFG-KOSEF 공동연구

1979.7.3. TU Braunschweig의 용접연구소장 Ruge

교수의 DFG의 허가가 났다는 편지



1979.8.8. KOSEF의 연구비 배정 통보.

당시의 연구비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공동연구 체결 후 곽 교수의 독일 방문 시 현지

일간신문 Braunschweig의 1980.7.26. 기사



1980년 7월 TU Braunschweig 용접연구소장 Ruge 교수와 KT Rie (이경종) 교수와의 환담.

우측은 협력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이온질화장치의 모습



우리나라는 70년대에는 물론 90년대까지도 거의 모든 기계는 수입에 의존하였다. 곽 교수는 공작기계, 가전, 

방산장비, 조선•항공구조물, 전기기계 등 100여건이 넘는 산업과제를 수행하였고, 특히 제조 산업과 관련된 분야

중에서 우리나라 산업에 매우 중요한 그러나 통상 기계 전공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인쇄기계, 섬유기계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과제들을 수행하였는데, 그 성공 사례로는 전자제어사진식자기와 자동통장인쇄기 등이 있다. 

메스컴에나타난그외연구사례

곽 교수 팀이 ㈜정주기기의

지원으로 개발한 전자제어

사진식자기의 매일경제신문

1986.12.10. 기사



곽병만과 김승우 교수가 ㈜애크미의 지원으로 개발한 자동통장인쇄기 개발의

매일경제신문 1986.12.15. 기사



곽 교수와 MEMS 개발 초기에 이를 전공하고 귀국한 조영호 박사가 현대자동차와

성공적으로 개발한 MEMS Airbag 센서 관련 1996.11.13. 전자신문의 기사



곽 교수는 귀국전부터 Biomechanics에 관심이 있었는데, 

귀국 후 다행히 우리나라에 인공고관절 수술을 제일 먼저

도입한 경희대학교 정형외과 김영룡 교수와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김영민 교수와 여러 해 동안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같이 논문을 쓰거나 국내외 발표는 물론

“정형외과의를 위한 생체역학”을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제조 산업을 발전시키느냐가

시급했기 때문에 이 분야 연구비는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1970년대 메스콤에 비친 상황이나 연구 결과를 일부 볼 수

있다.

Orthopedic Biomechanics 연구

김영룡 경희대학교 정형외과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인공고관절 수술을 도입하였다. 곽 교수와의 공동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1978.8.31. 중앙일보 기사



8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과 복지 분야에는 지원할 겨를이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1984.3.6. 경향신문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곽 교수를 포함한 다수의 기존 연구자들이 의공학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곽

교수도 귀국 전에 의용생체공학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는데, 다행히 정형외과 교수들과 협력할 수 있었고

다수의 논문을 내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주 연구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6. 역사성 자료



1977년 8월 곽 교수의 부임을 전후하여 기계공학과 교수는 최초 부임한 배순훈 교수(‘72-76), 이중홍 교수(’72-78)가

이직하였고, 이정오 교수, 이병호 교수, 김문언 교수 그리고 곽병만 교수 이었다. 곽 교수는 제 4회 학생부터

지도하였다. 기계공학과 석사과정 학생 수는 학년당 17명으로 다년간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진에서는

2명의 학생이 빠져있다.

1978년 4회 졸업생 사은회에서 맨 뒷줄 세 번째부터 이정오, 이병호, 곽병만 교수



1990년 졸업식을 앞두고 졸업생과 함께, KAIST의 대덕 이전 직전 홍릉 캠퍼스에서



기계공학과 1996년 1월 AMEC 행사



1997년 1월 수안보 ME MT에서 학과 교수들



2001년 1월 기계공학과 용평 MT



AMEC 2006,  2006.2.2-4. 제주 신라호텔



AMEC 2007, 용평 리조트, 2007.7.11-13.



기계.항공 교수들과 함께



사은회 2004.12.22.



2006.2.17. 기계공학과 후드 착용 행사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곽 교수



2006학년도 후기 졸업자 후드 착용 식.  다수의 교수가 참석함.



2009학년도 졸업축하 및 BK21 우수연구상 시상식, 2009.2.27.



2005.2. 기계공학과 주관 곽병만 교수 회갑 행사 헤드테이블. 

곽윤근, 김문언, 조형석, 엄윤용 교수가 보임



2010.2.6. 서울 롯데호텔에서 곽 교수의 정년기념행사에 참석한 지인과 졸업생들



1997.8.28. 이정오 교수 정년퇴임 행사. 김문언, 홍창선, 조형석, 정명균, 엄윤용, 신현동, 

이종원, 윤용산, 최도형, 박승오, 권장혁, 이인 교수 등이 보인다.



곽윤근 교수 회갑연 2004.4.21. 유성호텔



곽윤근, 홍창선 교수의 정년퇴임식, 2009.9.11.



우리 원에서 정리한 KAIST 소개 자료 중에 곽 교수 팀이 개발한

전자제어사식기가 게재된 1986.12.10일자 신문 클리핑이 포함되어 있다.



KIST와의 통합과 분리, 대덕 이전과 과학기술대학의 통합 등 격동의 80년대를 잘 요약하고 있는

2001.3.7. 과기원신문 개원 30주년 특집



2007.11.14. 기계공학전공(서관 7층) 증축 준공식



이직 또는 은퇴하신 이정오, 이중홍, 배순훈 교수의 기부금에서 2001년도 우수 학생에게 시상하는 모습. 

시상식 때의 배순훈 교수의 축하 인사말은 인기가 있었다.



또 다른 해의 시상식이 끝난 후 수상자들과 함께



시상식 후에 환담 모습. 좌로부터 곽병만, 이정오, 배순훈, 이중홍 교수. 2002년경?



1988년 한미설계공학 세미나에 참석한 Edward J. Haug 교수와 함께. 

곽 교수는 Haug 교수의 첫 번째 박사 학생이었다. 

Haug 교수는 최적설계와 다물체동역학 분야의 세계적 선구자이다.

저명인사의기계공학부방문중에서



1988년 한미설계공학세미나에 참석한 미국 Pennsylvania State U. 의 함인영 교수와

함 교수 우측에 Haug 교수 내외. 

함 교수는 우리나라 상공부 초대 차관보를 지냈으며, 미국 생산공학회장 등을 역임했음. 

Group Technology 의 대가이다. 우리 원의 방문 교수로 생산공학 자문을 하였다.



1998년 4월 U. of Iowa 공대 학장인 Richard K. Miller 교수의 방문. 

Miller 교수는 독특한 혁신적 공학교육으로 유명한 Olin College of Engineering의 초대 총장(1999~)이다. 

Olin College는 Princeton Review에서 2020 Best Value College로 선정됨



2001년 3월 서남표(Nam Pyo Suh) 미국 MIT 기계공학과 학과장의 방문 시 학과 교수들과 함께. 

서남표 교수는 미국 대통령 임명직인 미국과학재단의 공학담당 부총재(1984~88)를 역임하였다. 

서 교수는 2006.7.14.일부터 2013.2.28.일까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을 역임하였다.



미국 U. of Iowa의 공대학장 Barry Butler교수(우측)와 VC Patel교수의 2002년 2월 학과 방문. 

Patel 교수(좌측 두 번째)는 최도형 교수(좌측에서 네 번째)의 지도교수이다.



2002년 11월 해군사관학교 교장 서영길 중장의 우리 학과 방문과 세미나. 

우측에 이정오 교수, 홍창선 교수와 곽 교수



2004.11.20. 치악산 산책길에서 임관 (Kwan Rim) 교수와 함께. 

임관 교수는 KIST와 통합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2대 원장(1982.1.9.~1984.2.22.)이었다. 

그전에 임관 교수는 미국 U. of Iowa에서 미국 내에서도 의공학과를 일찍이 설치하여 크게 발전시켰다. 

그 후 삼성종합기술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우측은 이태희 한양대 교수임



1994.4.22. 심상철 원장(1994.4.4.~1995.5.29.)과 함께 SEE-KAIST’94를 둘러보면서



2001년 9월 최덕인 원장(1998.6.9.~2001.6.8.) 정년기념행사 헤드테이블



2005.5.3. Robert Laughlin 총장(2004.7.15~2006.7.15)과 공학상 등 원내 수상자들과 함께

Laughlin 총장 우측에 곽 교수가 보임



2001년 Dearborn, MI에서 개최된 제6차 USNCCM에서 유한요소법의 선구자인 O.C. Zienkiewicz

교수(우측에서 세번째)와 KK Choi 교수, KC Park 교수, 임오강 부산대 교수 등과 함께



1998년 아르헨티나의 이과수폭포를 뒤로 하고 유한요소법 선구자의 한 분인

J. T. Oden 교수 부부(좌측 뒷줄 두번째와 앞줄 두번째)와 함께



2002년 7월 KAIST-University of Michigan 공동세미나 참석자 사진



2008.6.13. 중국 대련공과대학 공업역학과 교수 팀의 방문. 

Gengdong Cheng(앞줄 우측에서 세번째) 교수는 대련 공대 총장을 역임하였고

중국과학원 아카데미시안이다.  중국에서 최적설계 분야 선구자로 곽 교수와 오랜 기간 교류하였다. 

곽 교수 우측은 Gang Li 학과장



곽 교수와 김수현, 한순흥 교수는 2009.4.23.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을 예방하고 곧 추진 될 모바일하버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학계 전문가와의 협력 또는 의견을 위하여 부산대학교, 울산대학교

등 다수 대학을 방문하였다. 이 총장은 곽 교수의 기계공학과 대학 동기로 절친한 친구이다. 

(참고: 서울대동창회보 제 345호 2006.10.15자 총장 인터뷰) 



서남표 총장은 KAIST가 할 일은 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명제로 추진된 모바일하버사업에 전심을 쏟았고, 

첫해 2009.8월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국회의 인사들과 모바일하버 팀들과 함께



21세기 과학기술과 공학교육을 위한 MIT-KAIST-IAE 

공동세미나가 1994.1.25. 기계공학동에서 열렸음. 곽

교수는 그간 공학부와 기계기술연구소에서 추진해

오던 산학협력의 현황과 방향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정근모 고등기술원장, 서남표 교수, 천성순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1994.1.25. 곽 교수는 MIT-KAIST-IAE 공동세미나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한 실사구시형의

공학교육의 중요성과 실제 추진해 온 노력을 발표하였다. 

IAE뉴스의 1994.3월호 기사◀



곽 교수는 공학부장을 맡으면서 국제협력 추진의

일환으로 1991.8.22. 도쿄뎅끼대학과의 협정 체결을

하였다. 협정 서명은 오카무라 총장과 천성순 원장이

하였다. 또한 미국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와의 협정 체결을 하였다. 이 대학의

Keweenaw Research Center (KRC)는 차량 연구로

유명한데 특히 탱크, 장갑차 등의 프루빙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하였다. 그 외에

미국 Lehigh University 와의 협정을 체결하는 등 곽

교수의 노력이 컸으나, 그 당시는 실제로 양측이 만족할

만한 활동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웠다. 9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매우 낮았으며, 외환을 쓰는

일은 매우 힘든 시기 이었다. 그 당시 어려움을 보이는

예로서 컴퓨터를 수입하는 것도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국제협력추진



1991. 8.22. 서명 후 일본 도쿄뎅끼대학 오카무라 총장 인사. 좌측 가운데 천성순 원장임



단지의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위하여 1992년 공학부장인 곽 교수의 주관으로

연구단지 기계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기관 방문도 이루어졌다.

2001.4.17. 곽 교수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조용수 소장 등과의 면담



곽 교수는 CJK-OSM(한중일 최적설계) 

학술대회 참석 등 1999년 시안 방문 시 중국

시안 전자과기대학의 화가인 Liang 

총장으로부터 화산 그림을 증정 받은 좋은

기억이 있다.



1997.7.29. KAIST-AIST(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상호 방문을 위하여 일본 쯔쿠바 AIST를 방문하였다. Dr. Akira Tezuka가 보인다. 방문 시찰 중

쯔쿠바의 한 연구소의 Open Lab 행사를 참관하였다. 그 당시 그 지역의 초중등 학생에게 관심 있는

주제를 전시하고 실장들이 직접 설명하는 것을 보고 큰 인상을 받았다.



1998년 심형래 영화감독(최도형 교수 맞은 편)의 학과 방문 강연 후 다과회. 

심 감독은 1999년 정부에서 우리나라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되었다. 



가수 김장훈(가운데)의 KAIST 발전기금 전달식 후. 2007.1.16.



2003.4.30. 대둔산 교직원 등반 행사



기계.항공 춘계 계룡산 등산, 2005.4.20. 
우측 두번째에 항공공학과의 박철 초빙교수가 보인다.



2016.8.22. 서울시청 시민청 갤러리에서 우리나라 출판인의 거장, 김익달 선사의 탄신 100주년 기념 전시회

Opening에서의 사진. 6·25 전쟁 중인 1952년 대구에서 청소년을 위한 월간지 “학원”을 창간하고, 동시에

전국의 중학생들에게 희망의 실현을 돕기 위해 학원장학제도를 창설하였다. 학원밀알장학재단으로 확대되었고, 

2016년 통계로 장학생 852명으로 정관산학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은 5기 장학생들과 부인 참석자이다.



2005.1.3. 대한기계학회 신년하례회에서 전임 회장. 

좌로부터 김천욱(37대), 민수홍(33), 강명순(22, 23), 조선휘(34), 유상신(39), 곽병만(45), 유정열(48) 교수



1995.6.3. 곽 교수의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동기 부부들이 영광 원자력발전소 영광 4호기 연료 장전 직전에

노심을 시찰한 후의 사진. 노심의 관찰은 연료봉의 장전 전에만 가능함으로 특별한 기회였음



2001년 5월 중국 길림성 용정중학교 윤동주 시비 앞에서 CJK-OSM의 국내참석자들과 기념촬영



2018.8.24. 심은 지 17년 후에 같은 나무가 자란 모습. 

열매와 잎이 매우 견실하다. 

그동안 기계공학동의 외관이 크게 바뀌었다.

KAIST 기계공학동 입구 우측에 있는 곽병만

교수의 마로니에(칠엽수) 기념식수

(2001.4. 당시 모습)

◀

▶



곽 교수 아파트 앞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탄천에서 2016.8.28. 저녁 7시에 찍은 쌍무지개의 모습



곽 교수는 대학 동기 6명이 70대 중후반의 나이인 2019.10.25. 설악산 대청봉에 올랐다. 

마침 짙은 진눈깨비 안개가 지나가면서 주위를 볼 수는 없었다.

2015.10.21. 일본 퍼시픽블루 골프장 17번 홀에서 생애 처음으로 Hole-in-One을 하였고, 

2020.6.5.에는 은화삼cc에서 Age-shooting (75)을 하기도 하였다.



한국과학원(KAIS)은 당시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공학 전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전문석사과정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1977년 생산공학전공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가르칠 수

있는 교수 확보가 어려웠다. 미국의 생산공학은 비교적 유럽에

비해 약한 상황이었고 생산공학 전공자가 적었다. 그러므로

교육지원 차관(AID)에서 생산공학이 강한 독일과 영국의

다수의 전문가 교수를 직접 초청 또는 방문하였다. 아울러 이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박사과정 학생을 선발하여

유학시키게 되었다. 독일 Fraunhofer Gesellschaft의

Warneke 교수/소장(자동화), Stuttgart 공대 Lange 

교수(성형가공), Braunschweig 공대 Ruge 교수(용접), 

Berlin 공대 Spur 교수(CAD/CAM), 영국 Cranfield

Institute of Technology의 McKeown 교수, 영국의 Davies 

교수, 미국 Pennsylvania State U.의 함인영 교수 등이

초빙되었다. 우리 학과 김승우 교수, 성균관대학의 강무진

교수 등이 생산공학 인재로 훌륭히 양성되었다.

생산공학전공및대외협력.

독일 Stuttgart 공대 성형연구소장 Lange 

교수(우측)를 방문 했다. (1984년으로 추정)



영국의 John B. Davies 교수의 방문, 조형석 교수, James Cumming 교수와 함께. 

Cumming 교수는 생산공학전공 발전을 위하여 초기에 KAIS에 초빙된 교수임



세계의 인류 문명은 곽 교수 세대(광복 전후)에서 소위

디지털혁명으로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시대

풍경의 몇 가지를 소개한다. 곽 교수는 1967년 2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ROTC 5기 통신장교로

국군 최 서부 전선인 25사단에서 전역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1971년 석사학위를 받음. 다행히 곧바로

1971.8.20. 유학길에 올랐는데, JL062를 타고 태평양을

지나면서 비행기에서 받은 일부변경선통과기념증이다. 

비행기는 B747이었는데 소위 나르는 궁전으로 알려진

B747이 세상에 나온 지 1년 밖에 안 되는 때이었다. 

세월에 따라 또 하나의 크게 바뀐 풍경으로, 1980년대

초반에 Lufthansa 항공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갈 때, 

B747의 기장실이 보고 싶다고 승무원에게 부탁했더니, 이륙

후 비행기가 안정된 고도에 오르면서 기장실로 오게 해서 약

20분 동한 조종실 내부 장치와 모니터 등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여행에 관한 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가 평온한 세상이었다고 생각된다. 

변천하는문화의몇장면



광복 전후에 태어난 우리 세대는 정말로 변천이 많았던 시대를 살았다. 1947년 진공관식 컴퓨터가 나온 이후에

인터넷 시대로,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로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가! 앞으로 초연결사회와 인공지능 등 하나의

극으로 치닫는 분위기이다. 곽 교수는 1963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입학하고 다음 해부터 시작된 전국

계산척대회에서 개인 1등을 하였다. 그때 받은 상품인 계산척을 보인다. 그 당시는 공학도에게 계산척은 필수

이었고, 이것 없이는 어떤 공학 계산도 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컴퓨터 도입 초기인 1970년 5월에

IBM1130이라는 컴퓨터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들어옴으로써, 곽 교수도 유한차분법으로 두 원통 주위의

유동을 시뮬레이션하는 석사 논문 연구를 할 수 있었다.

Slide Rule: Hemmi Japan No. 259D. 곽 교수가 1등 상으로 받은 계산척이다.

계산척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1.5𝜋−0.16 arctan 7.5 exp sin 0.672 ?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통신

수단은 우편이었으나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은 텔렉스 이었다. 명함에는

Telex번호(당시 번호: KISTROK 

K27380)가 항상 들어가 있었다. Telex는

글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내용 작성의

요점이다. 김승수 박사의 교수 지원

신청에 대한 학과장인 곽 교수의 접수

통지인데, 김 교수는 곧 임용되었으나

추후 미국으로 다시 갔다.



논문 제출과 심사와 게재 과정에서도 편지와 엽서를 사용하였다. 리프린트 요청도 마찬가지 이었다. 특기할 것은 그

당시는 원고의 준비도 수동식 타자로 하였으며, 처음에 부임했을 그때는 교수들의 논문을 학과 비서들이 타자해

주었다. 곽 교수가 부임할 당시에는 오타를 즉시 지울 수 있는 IBM Ball Typewriter가 최신이었다. 그 무렵 곽

교수는 Daisy Wheel Typewriter 개발프로젝트를 했는데, 김승우 교수가 크게 기여하였다.

80년대까지도 원고를 받거나 리프린트 요청을 할 때 엽서로 연락하였다.



그 당시는 도서관이 보유한 장서와 구독하는 저널의 수효가 대학의 유명한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였다. 문헌

조사는 도서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외화의 빈곤으로 구독하는 저널이 적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문헌 한편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나마 시기적으로 뒤처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리프린트 요청도 최신 문헌을 구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였다.

곽병만 교수의 1978~81 KAIST 도서이용카드.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곽 교수가 부임한 해인 1977년 12월 급여명세서와 1977년 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5개월간)이다.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연말정산이 1975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것은 매우 초기의 자료이다. 1977년도의

우리나라 국민개인소득이 약 51만원이었으니, 그 당시 월급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7. 학생들과



1997년 6월 학생들과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우측 Frank Uphaus는 독일에서 온 학생으로 곽 교수의 석사논문지도 학생이었다. 곽 교수는 외국 학생 3명의

논문연구를 지도하였는데, 또 다른 학생은 중국 학생 Chenxin Liu이었고, 또 다른 학생은 프랑스 UTBM에서 온

여학생 Fanny Le Bonnec이었다. Uphaus는 공부나 연구 방법에서 독일식인지 매우 철저하였으며, 우리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이곳 대전에서 만난 미국 여성과 결혼했고, 졸업 후 Chrysler에 취직하였다. 



1999년 더운 여름날 계룡산 수통골 빈계산에서 학생들과 등산하면서



1989.11.11. 학생과 졸업생들과 금오산 등정길에서. 좌측에서 심우진, 임오강, 유완석 교수와 맨

앞에 이병채 교수와 우측에서 두 번째 최창곤 박사 등이 졸업생 참여자이다.



2002년 수통골 어느 정상에서 학생들과



제자들과 등산



2019년 스승의날 즈음 졸업생 모임에서. 곽 교수는 140여명의 석사 학생과 56명의 박사 학생을 지도하였다. 곽 교수의
졸업생들은 교수가 부족했던 초창기에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국내외 여러 대학의 교수로 진출하였고, 그 후로는 주로
산업체로 혹은 창업을 하였고, 일부는 출연 연구소로 갔다. 박사 졸업생 중에 가운뎃줄에 있는 김일용 박사는 마침
귀국하였는데 캐나다 Queen’s U. 교수이다. 또 다른 박사 졸업생 중에 이수범 교수는 U. of Maryland Baltimore 
County의 교수이다. 곽 교수의 석사 졸업생으로서 외국 대학의 교수로는 맨 뒷줄에 있는 김남호 U. of Florida 교수, 
박철범 U. of Toronto 교수 등이 있고, 맨 뒷줄 가운데의 윤병동 교수는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귀국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이다. 앞줄부터, 구정서, 이규봉, 곽 교수, 김재욱, 최주호, 류제하, 강구태, 주서진, 박준, 김일용, 
유용균, 김재현, 김남호, 윤병동, 안중은, 김창훈, 강희엽 박사 등이다.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초창기에 한국과학원에 부임하여 정년까지 잘 마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우수한 졸업생 덕분이다. 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인류 문명과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곽 교수의 크나큰 보람이다.



8. 이력과 성장 배경



경상북도 달성군 공산면(지금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팔공산 자락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5남매 중에서 막내로
1945년 1월 25일에, 특별한 부자는 아니어도 어려움이 없는 농가에서 태어났다. 부친(郭昌承,1902~1974)은 한학을
하셨는데 문집 遯庵遺稿7卷을 남기셨고, 경상도 지방에서 당대 한학자들과 교류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 부친의 號는
돈암(遯庵)이다. 한말의 대학자 낭산선생문집 권말에 부친의 후지(後識)가 실려있다(참고: Google 검색, ‘곽창승’). 

곽 교수는 6·25 전쟁 중 1951년에 입학하여 집에서 5km 거리의 공산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곽 교수 학년은 한
학급이었고, 전체 학급은 약 10학급이었다. 중고등학교는 대구로 진출하여 계성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이 학교는 미국
북장로교회의 미션 계 학교 이었다. 그때 있었던 수양회는 감동적이었고 하나님의 터치를 느낀 계기였다. 그러나
장성하여서 세례교인이 되었고, 2003년 11월 8일 집사 안수를 받았다.

1963년에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로 진학하여 67년에 졸업 후 제 5기 ROTC 통신 장교로 국군 최 서부 전선인
25사단에서 근무하였다. 우리 사단은 1·21 사태의 김신조 무장공비 일당이 북상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밤에는
감악산에서 병사들이 잠복 근무하였다. 아침에는 수색을 해야 했고 곽 소대장도 1개 분대를 통솔하여 실전 수색을 한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 사태로 3개월 늦어진 69년 7월에 전역하고 바로 대학원으로 복학하여 71년 8월에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서 곧바로 71년 8월에 미국 U. of Iowa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참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고록)

곽 교수 부친의 문집
돈암유고(遯庵遺稿)의
제 1권과 제 7권의 시작 페이지



곽병만교수의주요경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1971.8∼1974.12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기계공학 공학박사

1969.8~1971.8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공학석사

1963.3~1967.2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공학사

기 간 경 력 직 위 발 령 청

1977.8∼2015.2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교수, 정년연장교수 총장

1997~2015.2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삼성석좌교수 총장

2009.4~2015.6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모바일하버사업 단장(학장급) 총장

2001.1~2001.12 대한기계학회 (KSME) 회장 선출직

2003.6~2011.6 국제최적설계학회 (ISSMO) 사무총장 선출직

1994~현재 미국기계학회 (ASME) Fellow -

2010.3~현재 울산대학교 Fellow Professor 총장

2005.10~2008.10 공공기술연구회 감사 과학기술부장관

(뒷장 계속)



기 간 경 력 직 위 발 령 청

1994~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KAST) 창립정회원, 종신회원 -

1995~현재 한국공학한림원 (NAEK) 창립정회원, 명예회원 -

1999.4~2002.4 국방과학연구소 이사 국방부장관

1991~94, 2000~2001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공학부장, 공학장 원장

1990.7~1994.4 기계기술연구소 소장 원장

1996~2005 동시공학설계연구센터 (NRL) 소장 원장

1983~1988 기계시스템연구실 실장 원장

1989~1996 삼성항공 CAD/CAM자문 삼성항공 사장

1985~87, 1989~92 한국과학재단 (KOSEF) 연구개발심의위원 과학재단 이사장

1982~1987 UNDP Project, DP/ROK/82/026 책임자 UNDP

1981~1982 Mayo Clinic 생체역학연구실 연구위원 -

1976~1977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조교수 총장

1975~1976 미국 롹아일런드 병기창 엔지니어(GS-12) 미국 육군

1967.3~1969.7 육군 (ROTC) 통신장교 국방부

곽병만교수의주요경력



곽병만교수의주요포상

년 월 일 상 훈 종 류 수여 기관

2005.4.7. 제6회 한국공학상(기계.재료) 대통령

2011.11.22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 학술상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7.12.15 JMST 발간 30주년 기념 최다논문인용상 대한기계학회

2011.6.13 Excellence in Innovative Design 상 SDPS(국제설계 및 프로세스과학학회)

2018.10.31
Winner of General Electric Aviation 
Innovation Challenge ($10,000 수상)

미국 GE

2017.1.18 Queen Dido 학술상 한국최적설계학회

1997, 1990, 1989 연구대상 1회, 연구개발상 2회 KAIST

1996 연구개발특별공로상 KAIST

1990 연구개발상 과학기술처

1991 우수논문상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2 국민훈장 석류장 대통령

1980 학술상 대한기계학회

2001 "자랑스러운 밀알인”상 밀알회

2000, 2002, 2004 휴먼테크논문대상, 은상2회 장려상 등 (학생논문) 삼성전자



KAIST 기계공학과 소개 영상 (영어, 2018.8.) 중에서 캡쳐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hdV2FTI3p2s&feature=emb_logo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hdV2FTI3p2s&feature=emb_logo


The End


